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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타운뉴스 칼럼

랄프 공원의 한인 체조팀

chahn@townnewsusa.com

매일 아침 친구와 함께 풀러턴시와 부에나파크시

에 걸쳐있는 Ralph B, Clark Regional Park에서 만

나 체조를 하고 있다. 체조를 시작한 지는 4개월이 

다 되어 간다. 

약 4년 전, 우리가 처음 그 공원을 찾았을 때는 이

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기 위함이었다. 우리는 특

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공

원에서 만나 함께 걸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평소 산

책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만나 걷던 중, 많은 

사람들이 공원 한가운데에 모여 맨손 체조를 하고 

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.‘무슨 사람들인가?’궁

금해 하는데, 지나가던 사람이 한인들이 모여 체조

를 하고 있다고 했다. 친구는 우리도 참여하자고 했

다. 망설임 없이 우리는 체조팀에 합류했다. 체조팀

은 약 50명에서 70여 명이 모여 월요일부터 토요일

까지 주 6회 같은 장소에서 체조를 한다. 나중에 안 

사실이지만 한인들은 그 공원에서 24년째 체조를 

해 오고 있었다. 

맨손 체조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 어

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운동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 

참여자들이 각자 자기 체력에 맞춰 적당한 만큼 할 

수 있다. 맨손 체조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, 근

육의 탄력성과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 유연성 향상

에 도움이 되어 준비 운동이나 보강 운동, 정리 운

동 등에 사용된다. 

공원에서 하는 체조는 손, 목, 팔다리, 무릎 등의 

부위별 운동을 하면서 전신 운동과 적절히 혼합하

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. 신체 각 부위

의 관절과 근육을 고르게 움직여 줌으로써 신체의 

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.

체조팀에 들어가 함께 체조를 하다 보니 생일을 

맞은 팀원이 아침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

알게 됐다. 그날도 한 팀원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공

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으로 모이라고 했다. 친구와 

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. 아침을 

먹으면서 테이블을 함께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

보니 체조하는 분들 가운데 20여 명이 목사라고 했

다. 우리 테이블에도 내 친구를 포함해서 세 분이 

목사였다. 그리고 한 분은 장로였다. 

어느 날은 체조팀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나

와 친구에게 아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. 목사님 

부부와 몇몇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. 그날 식사 

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한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농

담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. 권위

와 위엄에 찬 목사님들을 많이 보아 왔던지라 그 모

습이 살짝 낯설면서도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졌다. 

당연히 그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의 친밀감

은 더욱 두터워졌다.

매일 체조를 30분씩 하다 보니 몸이 단단해지는 

느낌이다. 놀라운 것은 두 분의 체조 인도자 중 한 

분은 85세, 다른 한 분은 82세라는 것이다. 그런데

도 두 분 다 동작 하나하나가 절도가 있고 힘이 있

다. 어느 동작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다.

지난 주, 두 분 중에 한 분이“지난 24년 동안 앞

에서 인도하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 우리가 

맡게 되었다”면서“체조 순서를 잘 익혀 두었다가 

때가 되면 앞에 서서 인도했으면 좋겠다”고 부탁했

다. 친구는 기꺼이 그 뜻을 받겠다고 했다. 그 다음

날 친구는 체조 순서가 적힌 교본을 전달 받았고 본

격적으로 순서 익히기에 돌입했다.

 

친구와 나는 20여 년 전에 다른 친구의 소개로 알

게 됐다. 만난 직후부터 약 3년 동안 주말이면 함께 

산을 오르내리다가, 한때는 의기투합해 깨달음을 

얻겠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수련을 하기도 했다. 그

러던 중, 친구는 예수를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며 신

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. 

친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해외 선교

까지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. 

친구는 진솔한 성품으로 무엇이든 성실하게 끝까

지 최선을 다한다.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

하고,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

큰 사람이다. 아울러 평소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

는 것이 생활화 되었으며, 본래 무술고단자인지라 

누구보다 맨손 체조를 잘 익혀 체조팀을 원만하게 

이끌어 갈 것이다.

우리 한인 체조팀이 영원하기를 기도한다.


